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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오늘(10.27.) 오전 10시부터 서대문구에 

위치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점, 현장의 애로사항,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예산심사 및 그 밖의 입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과 정경희 간사 등 소속위원* 13인이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양이원영, 위성곤, 이소영, 이원택,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조은희, 최연숙 의원

  세부 일정으로는 서대문구 새일센터에 도착하여 새일센터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센터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새일센터 중장기 발전방향과 현장 애로

사항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강의 현장을 시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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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 시찰

-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특화된 새일센터의 특수성 유지 필요 -

- 새일센터 종사자의 연차에 맞는 호봉 승급 및 장비 기능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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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특화된 새일센터의 특수성

유지 필요성과, ▲ 새일센터 종사자의 연차에 맞는 호봉 승급 필요 및 미래

산업 교육과정 확대를 위한 관련 장비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현장의 목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향후 새일센터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예산과 그 밖의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0.27.) 서대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는 현장 

시찰을 끝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향후 

위원회의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끝.


